
Sony, PC·TV 사업에서 철수
2013년 순손실 1100억엔 … 삼성전자 LG전자 양강체제

일본 Sony가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내 전자산업에 미칠 파장에 주목되고 있다.

Sony는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에 1100억엔(약 1조1680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

며 PC 부문을 매각하고 TV 부문을 분사한다고 2월6일 발표했다.

바이오(VAIO) 노트북으로 유명한 PC 사업은 완전히 정리하고 TV 부문은 2014년 7월 자회사 형태로 분리

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Sony의 사업전개 방향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구조조정으로 관련사업의 인력유출, 연구개발

(R&D) 투자위축, 영업력 약화가 불가피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ny는 일본 1500명을 포함해 국내외 사업장에서 50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리미엄제품에 주력하는 Sony의 몰락으로 1차 수혜자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

고 있다.

2013년 TV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7%로 8년 연속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고 LG전자가 16%, Sony 7%

를 차지했으며, Sony의 시장철수로 앞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양강 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기업을 추격하는 중국기업들에게도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ony는 1980-1990년대 브라운 TV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으나 2000년대에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PDP(Plasma Display Panel) 등 평판 TV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2012년에는 엔저의 영향으로 5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고, 2013년부터 UHD(Ultra High Definition) TV 시장

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재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TV 사업 철수로 경영위축이 불가피해지

고 있다.

무디스(Moody‘s)는 2014년 1월 Sony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a1로 한 단계 더 낮추면서 TV를 비롯해

PC,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등 주요 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은 바 있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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